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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정영미*

Jeong Yeong Mi*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자존

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

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존감은 아동의 그릿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 하위 변인 중에서는 또래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에서는 ‘모’ 애정/관여, ‘부’ 민주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아동의 자존감, 학교

차원에서 또래 신뢰, 가정적 차원에서 모 애정과 부 민주적 관계가 아동의 그릿을 강화하는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그릿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 차원에서 개입과 지원으로 증진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양육태도, 그릿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grit, and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were identifi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the 11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2018) data,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child's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ild's grit, and among the peer 
attachment sub-variables, peer trust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and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ing 
attitude, 'mother' affection/involvement, 'father' Democratic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children's self-esteem at the personal level, peer trust at the school level, and 
maternal affection and paternal relationship at the family level are useful variables that strengthen children's grit.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grit level, we must consider promotion measures through intervention 
and support at a multifaceted level.
Key words :  Child, Self-esteem, Peer Attachment, Parenting Attitudes,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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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 발달은 누진적이고, 발달단계 범주에 따라 체계

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초기 발달단계의 결핍은 청

소년기를 지나 성인기 문제행동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이

어질 개연성이 높다[1]. 특히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

와 맞물리는 후기 아동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

르는 과도기이자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이 다져지는 때이다. 이

에 이 시기의 아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인

힘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2, 3]. 최근 이러한 삶

의 성공 예측 요인으로 그릿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인내심으로 지속적인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태도를 뜻한다[4].

기존 아동의 그릿에 대한 연구가 학업스트레스, 학업

성취, 학교적응, 사회성 등 성취나 개인의 수행에만 집

중되어 온 반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학교, 가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이 미비하다[5-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또래 애

착, 부모 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은 자존감

이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가치

와 능력에 대한 태도로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10]. 자존감은 내외적

동기를 촉진시키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능

력을 높여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로 아동의 심

리적 자본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릿과의 연구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11, 12].

한편 아동의 그릿과 같은 개인변인은 또래와의 관계

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후기 아동기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반항심과 독립성이 강해지고 동

성친구가 일상적 삶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

다. 따라서, 또래와의 애착은 부모의 지지와는 다른 애

착으로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또래를 부모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13]. 이에 후기 아동기들의

또래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래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자 친구 간의 신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래 애착관계

의 질이 아동의 그릿을 증가시키는 학교 환경에서의 의

미 있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14].

또한, 최근 그릿의 특성 중 기질보다 환경에 의한 것

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그

환경요인에서는 아동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고 있다[15, 16].

실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촉진하는 중요 매개 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7-19].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미

치는 영향력을 입증한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17, 20]. 이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

와 어머니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

안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그

릿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를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발현과 발달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학교, 가정에서 요인들을 통

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총제적인 이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

과 개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 자료

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한 117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

반적 특성은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아동 중

남학생은 604명(52%), 여학생은 569명(48%)이었고,

아동의 평균 월령은 123.95개월이었다.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모 40.92세, 부 43.34세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 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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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30으로 나타났다.

2)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개의 하위영

역에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애착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척도로 Cronbach α는 .823으로 나타났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세 차원(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권위적 양육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애정/관여, 이성/유도, 민주적

관계, 친절/편안함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Cronbach α는 모 양육태도 .903,

부 양육태도 .916으로 나타났다.

4) 그릿

아동의 그릿은 총 8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600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였고, 측정 도

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

다. 왜도와 첨도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주

요 변인간 상관분석을 통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독립변인(자

아존중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자존감 평균은

3.499(SD=.461), 또래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3.122(SD=.556), 신뢰 3.227(SD=.603)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에서 ‘부’ 애정/관여 3.735(SD=.500), ‘부’ 이성

/유도 3.574(SD=.485), ‘부’ 민주적 관계 3.623(SD=.517),

‘부’ 친절/편안함 3.730(SD=.577), ‘모’ 애정/관여

4.054(SD=.441), ‘모’ 이성/유도 3.706(SD=.411), ‘모’ 민

주적 관계 3.691(SD=.469), ‘모’ 친절/편안함

3.746(SD=.525)로 나타났고, 그릿의 평균은

3.419(SD=.537)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

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3과 같다. 자존감과

그릿 간의 상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그릿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또래 신뢰

.368(p<.01)가 또래 의사소통 .323(p<.01)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

도의 하위요인과 그릿 간의 상관은 ‘모’ 애정/관여

가 .183(p<.01)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이성/유도 .100(p<.01)이 가장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569(48%)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23.95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0.92세
아버지 평균 연령 43.34세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자아 존중감 3.499 .461 -1.343 2.700
또래
애착

의사소통 3.122 .556 -.217 -.029
신뢰 3.227 .603 -.539 -.056

부모
양육
태도

부

애정/관여 3.735 .500 -.128 .131
이성/유도 3.574 .485 -.159 .630
민주적관계 3.623 .517 .045 .128
친절/편안함 3.730 .577 -.143 -.094

모

애정/관여 4.054 .441 -.192 -.047
이성/유도 3.706 .411 -.007 .416
민주적관계 3.691 .469 .106 .252
친절/편안함 3.746 .525 -.042 -.097
그릿 3.419 .537 .240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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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66** 1
3 .403** .323** 1
4 .434** .368** .706** 1
5 .106** .183** .096** .096** 1
6 .086** .149** .079** .069* .577** 1
7 .091** .160** .154** .128** .633** .583** 1
8 .088** .134** .133** .141** .717** .485** .634** 1
9 .084** .137** .150** .122** .261** .164** .232** .198** 1
10 .051 .100** .094** .083** .190** .203** .150** .132** .607** 1
11 .061* .131** .108** .073* .232** .181** .264** .207** .691** .598** 1
12 .080** .109** .148** .125** .224** .174** .222** .191** .766** .509** .671** 1

(1.:자존감, 2:그릿, 3:또래의사소통, 4:또래신뢰, 5:모애정, 6:모이

성, 7:모민주, 8:모친절, 9:부애정, 10:부이성. 11:부민주, 12:부친절)

3. 아동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

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2.0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0-0.9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6-1.2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였다. 아동의
그릿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유의미하였다. 하위변
인을 설명력의 크기순으로 제시하면 ‘부’ 민주적 관
계(β=.069, R2=.271, p<.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 애정/관여(β=.110, R2=.266, p<.001), 또래 신뢰
(β=.193, R2=.251, p<.001), 자존감(β=.367, R2=.21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릿
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grit.

IⅤ.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 태

도가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

모 양육태도, 아동 그릿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

인들이 아동의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 아

동 그릿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 이성/유도를 제

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자

아존중감이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 긍

정적 영향력이 그릿의 향상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

며[22, 23],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을 향상시

킨다는 연구[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꾸준히 목

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수준이 높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목표에 대한 열정과 지속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 양육태도가 아

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존감, 또래 신뢰, 모 애정/

관여, 부 민주적 관계가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릿이 높고

[2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 성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7]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

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의 민주적 관계가 아동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자녀와 민주

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

을 주게 되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긍정적인 삶의 힘인 그릿을 키우게 되는 것이라 판

단된다. 또한 또래 애착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또

래 관계가 아동의 그릿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런 이유로 후기 아동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

모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맞는 부모 교

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 애착에서 신뢰가

중요하므로 또래와의 관계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 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활

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변인
(하위변인) B β T R2 F

상수 .570 3.407***

108.465***

자존감 .427 .367 13.180*** .217
또래
애착

또래
신뢰 .172 .193 6.935*** .251

부모
양육
태도

모
애정/관여 .134 .110 4.248*** .266

부
민주적관계 .072 .069 2.68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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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릿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부와 모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아동의 그

릿 발달을 위해서는 부와 모의 역할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데 실증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또한,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들의 구체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

동의 그릿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자존감, 또래 애착,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

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아동의 그릿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심

리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존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흥미와 끈기를 지속지킬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

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함과 동

시에 부모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

입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 사용된 페널 데이터의 특성상 변인의 원

검사 문항보다 적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 연구 결과 해

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

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그릿의 요인 구조 탐색 결과 흥미유

지와 노력지속이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

여 그릿을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년이

라는 단일 학년만 분석하여 그릿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

석하지 못해 차후에는 전국 수준의 데이터를 통한 엄밀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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